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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시행

<사법시험 2차시험장 풍경>

제 52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지난 6월 23일(수)부터 6월 26일(토)에 걸쳐 

실시되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6개 대학에서 치러

진 이런 시험에서도 역시 일부 과목은 지문이 길고 어렵게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

들을 당혹케 했다.

간략히 과목별로 살펴보면, 첫날 헌법과 행정법은 기본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안연습을 꾸준히 한 수험생들이라면 평이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첫날 시험이라 쟁점의 포섭과 답안의 분량조절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경우, 상법은 1문의 경우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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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되어 출제되기는 했지만 합병무효 등 회사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출

제되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2문 각 문항의 경우는 잘 다

루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되어 고전한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

사소송법의 경우 이번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된 과목으로 지목되고 있다(자세한 내

용은 본지 8월호 교수님강평을 참조하기 바란다). 셋째날, 형법의 경우는 예년과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져 쟁점이 흔들릴 여지는 줄었으나, 많은 쟁점들

로 인해 답안작성에 애를 먹은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

에 따라 죄수론 부분이 주요득점 포인트가 되리라는 분석이 많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고 하는 쟁점 위주로 출제되어 크게 어려

움은 없었으나, 1문의 경우 구속기간 계산 문제 등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은 형태

의 문제가 출제되어 고전했다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다. 넷째날, 민법의 경우는 

최근 출제된 민법 문제 중에서도 체감난이도에 있어 가장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

이다. 특히 제2문의 2와 제3문의 경우 쟁점 추출이 어려웠을 정도로 난해하게 출

제되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주관식 시험은 수험생들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양산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년여 수험기간과 마지막 4일간의 시험에 최선을 다한 수

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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